
환경피해, 청구액의 9 .6% 배상!
환경분쟁조정위원회 , 정신적 피해 신청 많아 … 합의율도 82%

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물적·정신적 고통을 받은 주민이 배상을 신청하면 평균 청구액의 9.6%를 받을

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,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00만원의 배상금을 신청하면 대략

9만6000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.

1991년 7월 조정위가 설립된 이후 2002년 말까지 11년 동안 접수된 총 692건의 재정사건 가운데 배상결정이 이

뤄진 346건의 배상금액은 신청금액 총 1603억원의 9.6%인 154억원이다.

배상결정은 피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692건의 재정 사건 가운데 80% 가량인 551건이 합의에 따라

해결됐다.

2002년에도 총 105건에 407억3000여만원의 배상요청이 있었으며 11년 평균치를 약간 웃도는 42억5000여만원

(10.4%)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다.

배상률이 10% 수준을 넘나드는 것은 구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신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

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.

11년 간 조정위에 접수된 배상신청의 내용은 정신적 피해(34%)와 건물 피해(24%)를 합치면 절반을 넘고 있고

그 다음으로 축산물 피해(19%), 농작물 피해(7%), 수산물 피해(5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환경분쟁의 추세가 구체적인 피해에서 정신적 피해로 서서히 변하는 가운데 재정사건의 합의율도 82%에 달하

고 있다.

또 전국의 환경분쟁 배상요청이 많은 지역으로는 서울, 경기, 인천 등 수도권이 57%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과

충북 6%, 경북·전남·전북 5%, 강원 4% 등의 순이다.

조정신청은 2001년 154건, 2002년 440건 등으로 급증했고, 이 가운데 지방 환경분쟁 접수 건수가 절반을 웃돌고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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